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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달사고로 탄생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197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가로수심기 사업’이 한창일 때,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메타세쿼이아 묘목이 

담양으로 잘못 배달된다. 하지만 당시 흔한 수종이 아닌데다 값비싼 나무라 담양군에서는 되돌려 보내지 

않고 얼른 심어버렸다고 한다.

② 물안개가 신비로운 나주영상테마파크

다해포구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강 물길을 오르내리며 정자를 감상하는 재미는 나주에서나 누리는 

호사이다.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드라마 ‘주몽’의 세트장인 나주영상테마파크를 마주보는 다시면의 월계

정은 달밤에 영산강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정자로 황포돛배 물그림자와 어우러진 월계정의 정취가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난 듯 고즈넉하다.

③ 자연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자전거 아우토반

나주와 무안을 연결하는 몽탄대교를 건넌 영산강자전거길은 ‘자전거 하이웨이’로 불리는 둑방길을 만난

다. 몽탄대교에서 소댕이나루터에 이르는 약 10km의 둑방길은 일직선 구간으로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시야가 확 트인다. 가을에는 무안 들녘의 황금물결과 강변 갈꽃의 은색물결, 그리고 햇살에 반짝이는 영

산강이 어우러지는 꿈의 라이딩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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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처럼 그림처럼 

산수화 속으로 달린다!

300리 호남벌을 적시고 서해로 흘러 

남도의 젖줄과 함께하는 영산강자전

거길은 담양호 아래 대성교에서 강둑

을 타고 목포의 영산강 하구둑으로 

달려가는 내내 황홀하면서도 질박한 

남도풍경에 매료되어 시처럼 그림처

럼 유유자적함을 즐기게 한다.

자연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자전거 

아우토반!

영산강자전거길에는 묘목 배달사고

로 탄생한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

로수길과 관방제림, 최고의 절경으

로 꼽히는 황포돛배가 다니는 통선

문이 설치된 죽산보 구간, 지평선을 

바라보며 일직선으로 달리는 무안 

몽탄대교에서 소댕이나루에 이르는 

약 10Km의 둑방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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